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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대에서 성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진실되게 기

도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에 대해 세밀하게 코치해 

주셨고, 이어서 섭리 전체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영 휴거가 일어나지 않은 이때,

아무리 나 성자와 일체 됐다 한들

세상과 부딪히면 

그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약해지니

생활 속에서 아예 나와 통하며 살아라.

아예 통하며 사는 것은

자기 신분에 맞게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지만

모든 삶의 중심에 늘 나 예수를 두는 것이다.

TV 보는 것도

아직 육성이 강한 너희는

처음 마음은 나와 일체 됐으나

자꾸 잊어버리고 중심이 단단하지 못해

자연스레 육성으로 빠지게 되니,

자신 없으면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육적인 일이든

(세상을 접하는 일들, 운동, 의식주 갖추는 일),

혼적인 일이든(공부),

영적인 일이든(찬양, 기도, 말씀, 전도, 관리)

중심에 나 예수가 빠지면 

문제가 일어나고 육만 좋은 일로 끝난다.

영을 최고 중심하여 만드는 이 때

진심으로 나를 중심하여 행하자.

세상 돈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육적인 일이야. 주님 찾기 힘들어. 

난 불리해.’하지 말아라.

모두 다 동일한 여건, 상황이다.

세상 살면서 육적, 혼적 일을 행하며

그 중심에 나를 두어라.

진심이 중하다.

나를 중심에 두고 행한다면 

그것은 육적 혼적 일이 아니라

나 예수와 함께하는 영적인 일이 되는 것이다.

(육적 일인데, 영적 일이 될 수 있나요?)

가령,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치면,

그저 돈을 벌기 위해, 

명예 지키기 위해 그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육적인 일만 하고 끝나는 자가 된다.

하지만 회사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풀로 섭리 뛰는 자보다 영적인 자가 있으니

그는 바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나에게 영광 돌리며 

나를 생각하며 행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나와 함께하면 육적인 일도 영적인 일이 된다.

(보통 보기에 교회 자주 오고 풀로 뛰는 사람이 회사 

다니는 사람보다 더 신앙이 좋고 영적인 일을 한다

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 

보이는 신앙으로는 모르는 것이다.

그 마음에 나 예수를 

어느 정도로 중심하느냐가 중요해.

찬양을 해도 말씀을 많이 봐도

나를 중심치 않고

그것이 그저 숫자 채우기에 불과하다면

나를 중심하여 

나와 늘 대화하며 사랑하며 사는 사람보다

영적 수준이 낮은 것이다.

나와 덜 가까운 자이다.

그러니 너희 모두는

각자 자신의 환경이 불리하다 생각 말고

특히 청년부, 가정국, 장년부들

주어진 환경에서 

오직 나와 일체 되어 행하도록 하자.

이리 행하는 자는 수준을 높인 자이다.

(아멘. 저도 섭리 풀로 뛰지만 느슨해지지 않고 진심

으로 예수님 중심하며 영적인 일 할게요.)

그래. 지금은 무엇보다 영이다.

신경 쓰지 않고 살면 자꾸만 육으로 빠지니

오직 네 육과 마음에 나를 두기를 사모하며



영적인 일하는 것을 사모하는 습관을 들여라.

이런 자는 지혜로운 자요,

진정 인생 제대로 사는 자이다.


